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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속에서 한번 훨훨 헤엄쳐 봐

사 랍풍 경

‘울게 하소서' 평강공주를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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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줄임말로lF가힘겨운여성의삶속으로둘

어가나를들여다보고아픔올함께치유하고나
누x彪의미입니다.

표지사진 바닷물이 밀려오는 서해바다로 이프녀들이

여행을 왔습니다. 붉은 노을속으로 스며들 듯.서로에

게 물들어7蹉 이프 선후배의 따뜻한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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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눈물의 바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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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속에서 한번 훨훨 헤엄쳐 봐

The Descent from the Cross 함께 아픈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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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게 하소서, 평강공주롤 만나다

빼행일기 -----一-一-一----一---

나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

빼 생애 가창 아를I테훑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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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 흘리는 남자가 아름답다

특터놓고륫: ------------一---------一一一-

피눈물! 흘려봐~써? 난 해 봐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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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 하 기

쑥턱공흥 一----------一一--一--一一-------

인류 최초의 신은 여성이었다 - 제2회 북토크쇼

여자는 흰 잉크로 글을 쓴다 l 무대에 선 여인열전, 이프 후원의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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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마스테! 지구별 여행자가 된 콩 l 변상욱 이사의 몸만들기 프로젝트

이프 새 식구가 드리는 인사

자기받의텔2"7촤스쫴택아 一------一---一-一

훽브례터 -------------------------

l@l프의 새로운 스피릿을 소개합니다
Second Life Proiect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여러분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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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비상구를 찾는 우리클 위하여. 며느리, 아내, 딸이라는 이름으로 살기를 강요받

아왔던 나의 존재가 어쩌면 이리도 주눅 들어 아파했을까? 어쩌면 이리도 외로워했

을까? 그런 삶으로부터 훼손되고 아파서 치유하고 싶었던 나, 나의 삶에 솔직해질

수 없었던 ‘나'를 이제 버립니다.

오로지 나로부터 츨발합니다. 잊었던 ‘나,룰 발견하고 내게 오는 사인이 무엇인지룰

알아가는 이 시간은 다시 스스로에게 향하는 출발과 같습니다. 목소리로, 몸으로, 카

메라 앵글로, 소리로 드러내며 내안의 나를 발견함과 동시에 그 뿜어져 나오는 에너

지로 나룰 치유하고 내안의 영성을 찾아가도록 돕습니다.

여성주의 영성의 힘으로 만나갑니다. 삐걱거렸던 나의 삶에 한과 살풀이를 끝내고

기와 끼와 깡으로 나를 다시 살찌웁니다. 나를 믿고 사랑하는 온전한 나는 이 길에서

또 다른 나를 만나 소통하고 구원합니다. 심장이 파닥파닥 뛰는 설렘으로 가장 아름

다운 일을 시작하는 우리는 믿음과 사랑으로 서로를 지지하며 가장 아름다운 여성주

의 문화창조X隍 거듭납니다.


